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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인투인월드입니다.

 
㈜인투인월드는 환자와 연구자, 스폰서 간의 신뢰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의료 혁신의 가치를 안전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설립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사람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연구자 주도
임상(IIT),
관찰연구(OS)
등
다양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원메디슨코리아는 3D 전략과 내부 임상팀 주도로 항암 임상
수행 속도를 업계 평균보다 약 30% 높였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
임상과 바이오마커 기반 설계, 병용요법 확대로 연구 복잡성은 커
졌지만 한국은 높은 의료 접근성과 연구 신뢰도를 강점으로 갖고
있다. 다만 규제·행정 복잡성과 인력·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앞으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어떤 환자에 언제 쓸까… 
환자 중심으로 바뀌는 항암 임상

"매출 둔화에도 R&D 늘렸다"…
제약 1분기 투자 두 자릿수 증가

상장 제약사들의 2026년 1분기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출 부진
에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투자 상
위 기업들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정부의 약가개편과 혁신형 제
약기업 지원 정책도 추가 확대 기대를 키우고 있다.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확대가 동
시에 진행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기업 간 투자 격차는 여전
히 뚜렷해 상위사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익성 흐름은 기업 규모와 사업 구조에 따라
엇갈렸다. 매출 상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중하위권
기업들은 영업이익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영업외손
익이 순이익을 방어하거나 끌어올린 사례도 나타나며, 단순
매출보다 수익 구조의 질과 안정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책 변화와 비용 부담 속에서 기업별 체력 차이
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매출은 오르는데 흔들리는 영업·순이익...
1분기 제약 '안정속 불안'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44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99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90
https://intoinworld.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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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은 기술개발 이후 실증·임상·인허가·글로벌 진출 단
계에서 병목이 크며, 이를 해결하려면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FDA 인허가는 미국 진출을 넘어 글로
벌 확산의 신뢰 기준으로 작동해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해외 거
점병원을 임상·실증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정부가 공동 인프라와
제도 설계를 지원해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사업화와 수출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거점병원, 의료기기 글로벌 인허
가 전진기지로 재구성해야"

"시험인증 협력으로 
의료기기 도약 기회 잡아야"

약가 인하 압박 속에서 제약업계가 의료 AI와의 결합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 제약사 영업망과 의료 AI 기술을 결합한
협업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수익화가 현실
화되는 모습이다. 동시에 자율 수술 로봇과 에이전틱 AI가 병원
현장에 도입되면서 의료산업 전반이 플랫폼, 데이터, 자동화 중
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향후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현장 적용
력과 데이터 인프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임상시험 산업에서 AI 활용 논의가 도입 여부를 넘어 실제
운영 확대와 성과 창출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 다수
는 AI 효용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평가했으며, 92%가 향후
1~2년 내 투자 확대를 계획했다. 특히 조기 도입 기업일수
록 임상 기간 단축, 프로토콜 이탈 감소, 워크플로우 자동화
등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 AI 기반 프로토콜
설계와 에이전틱 AI 활용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를 전망
이다.

임상시험 효과 입증한 의료 AI…
기업 92% "투자 확대 계획"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37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74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8826
https://intoinworld.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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